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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신용정보·채권추심 산업 구조와 변곡점 

신용정보법이 정의하는 4개 사업 구분 

국내 신용정보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조를 근거로 신용조회업(CB),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4개 허가 체계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행

정적 분류가 아니라 각 사업의 진입 요건, 자본금, 영업 범위, 감독 강도까지 규정하는 산업의 뼈대이므로, 업계 

지원자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둘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조회업은 개인·기업의 신용도 평가 모형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며,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신용평

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화되고 비금융전문CB·개인사업자CB가 신규 도입되어 총 

6개 인가단위 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신용평가 시장이 기존 금융 중심에서 통신·유통·공공 데이터까지 포

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며, 대안신용평가 영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점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구조적 변곡점이었습니다. 

신용조사업은 기업·개인의 신용도·재산상태·영업실적을 조사·분석하는 업으로, 신용조회업이 표준화된 스코어링 

모형을 중심으로 한다면 신용조사업은 현장 실사·관계자 면담·공부 분석 등 맞춤형 조사가 중심입니다. 특히 기업

신용조사는 투자 결정, 거래 개시, 여신 심사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IBK신용정보가 일본 제국데이터뱅크(TDB)

와 합작으로 출범한 이유도 바로 이 기업신용조사의 방법론과 노하우를 수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채권추심업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의 촉구·재산조사·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해 추심채권을 행

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10호).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

채권자를 대신해"와 "영업으로"라는 두 구절입니다. 전자는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 즉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한다는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며, 후자는 반복·계속·영리성을 전제로 하므로 금융위의 

허가 없이는 영업할 수 없다는 규제 진입장벽을 규정합니다. 이 두 요소의 결합이 바로 신용정보사가 존재하는 

법적·경제적 이유이며, 본점 관리 직무가 매일 의식해야 하는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마이데이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2020년 신설된 가장 젊은 카테고리로, 금융·공공·의료·통신 등 흩어진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한 곳에 모아 통합 조회·추천·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입니다. 이 영역은 기존 신용

정보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지만, 개인 데이터 관리·전송·보안의 표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으

로 신용정보업의 인프라 요건을 끌어올리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모든 신정사가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하는 영역입

니다. 

자본금·출자요건이 만든 과점 구조 

신용조회업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 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은 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며, 결정적으로 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혹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보재단 등 정책기관으로만 설립 주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2009년 개정). 이 규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업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자본금 

요건 자체는 사모펀드나 대형 법인이 감당 못 할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50% 이상 출자"라는 인적·자본적 

종속 요건은 사실상 은행·보험·증권·카드사·정책금융기관 외에는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이 규제로 채권추심업 허가 회사는 2021년 말 이래 23개사 수준이 유지되는 구조적 과점이 됐고, 개인CB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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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ICE평가정보·KCB·SCI평가정보 3사가 사실상 독점합니다(2023년 기준 NICE 약 64%, KCB 약 29%, 

SCI 약 7%). 특히 개인CB 시장은 한 번 점유율이 굳어지면 금융기관의 스코어링 시스템에 깊숙이 박혀들어 바

꾸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전환비용 기반의 락인(lock-in)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3사 체제는 앞으로 10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IBK신용정보처럼 신용조사·채권추심·AMC 중심 포지션을 가진 

기업은 CB 대전에 뛰어들기보다 중기·공공·NPL 니치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인 이유입니다. 

또한 이 과점 구조는 신규 영업사원·위임직 추심인의 대규모 이직이 일어나기 어려운 인력 시장을 형성합니다. 

23개사라는 한정된 풀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평판이 빠르게 공유되며, 한 번 컴플라이언스 사고를 낸 

인력은 업계 내 재취업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는 본점 관리직이 인사·교육·위임직 관리에 관여할 때 반드시 의

식해야 할 시장 특성이며, 동시에 장기 근속자가 많고 보수적 조직문화가 형성되는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데이터3법과 마이데이터가 촉발한 2차 구조개편 

2020년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은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헌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핵심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인데, 이는 동의 없이도 통계·연구·공익 목적(상업적 활용 

포함)으로 데이터 활용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사후 활용의 문이 크게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자동화평가 설명요구권을 신설해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과 AI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권을 법적 권

리로 격상시켰습니다. 이 두 권리는 향후 신용정보사가 AI·빅데이터 기반 스코어링 모형을 운영할 때 "왜 이 점

수가 나왔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책임을 부과하며, 이는 단순 기술 과제가 아니라 본점 준법감시·리스크관리 직

군이 깊이 개입해야 하는 거버넌스 이슈입니다. 

2022년 1월 전면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5년 6월 19일 '마이데이터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대면 

채널 영업 허용, 동의 유효기간 최대 5년 연장, 업권 일괄연결 등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대면 채널 허용은 특히 

중요한데, 기존 마이데이터가 앱·웹 중심이었던 데 반해 이제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마이데이터 동의를 

받아 서비스할 수 있게 되면서 오프라인 접점이 강한 전통 금융기관과 그 자회사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지

게 된 것입니다. 동의 유효기간 연장은 소비자 편의와 업권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조치이며, 업권 일괄연결은 

개별 동의 피로를 낮추는 UX 개선입니다. 

누적 이용자는 2025년 5월 기준 1억 6,531만 명, 정보 전송 누적 1조 1,430억 건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대

한민국 경제활동인구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일 인당 다중 가입이 일반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익 모델

의 취약성으로 2024~2025년에 LG유플러스·에프앤가이드·NHN페이코·LG CNS 등 9개 이상이 면허를 반납했

고, 3년 누적 손실이 약 3,241억 원에 이르는 등 업계 내 구조조정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규제는 열렸으나 비

즈니스 모델은 덜 성숙한" 전형적 초기 시장 풍경으로, 자본력과 기존 고객 기반을 가진 대형 금융그룹 계열 기

업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IBK신용정보는 직접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아

니지만 모회사 IBK기업은행의 마이데이터 전략과 연동된 데이터 활용·분석·인프라 지원 역할로 간접적 수혜를 얻

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장 규모와 성장 드라이버 

채권추심 시장의 2024년 규모는 약 7,534억 원으로, 2023년 7,437억 원에서 완만히 성장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체에 가까운 성장률이지만 이는 전체 시장 집계의 착시이며, 실제로는 기업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구

조입니다. 고려신용정보의 시장점유율이 2010년 9.0%에서 2024년 20.4%(매출 1,534억 원)로 확장된 것이 

성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이는 "전체 파이는 완만하게 크지만 승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극단적 집

중화"가 업계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이 맥락에서 IBK신용정보처럼 중형 규모의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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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점유율 확장이 아니라 캡티브(모회사 위탁) + 공공 수탁 + 고부가 B2B의 견고한 니치 전략입니다. 

거시 환경은 추심업에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국내은행 연체율은 2022년 0.17%에서 2023년 0.31%로 거의 

2배 급등했고, 기업은행 대손상각 규모는 2023년 8,322억 원에서 2025년 1조 2,928억 원(+39%)으로 폭증

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가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며, 특히 IBK기업은행이 주력하는 중소기

업 여신 부실이 가계 대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기 여신은 건당 금액이 크고 담보 구

조가 복잡해 추심 난이도가 높은 대신 건당 수수료 객단가가 높고 전문 조사·법무 대응 필요성이 큰 고부가 영역

이므로, 이는 IBK신용정보의 차별적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NPL 매각시장은 2022년 2조 원대에서 2024년 8.3조 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

다(삼일PwC, KPMG 리포트). 이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장부에 남기지 않고 AMC·NPL 전업사에 매각하는 

관행이 고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 추심 외에 자산실사·권리분석·경매·공매·재매각까지 포괄하는 AMC 역량

이 수익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IBK신용정보가 2025년 12월 NPL 채권관리 전문(계약)인력 별도 

채용을 공고한 것은 정확히 이 시장 신호에 반응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반면 상각채권 회수율은 

10.1%→9.9%→7.4%로 하락해, 물량은 늘지만 회수 난이도는 높아지는 질적 악화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 성장이 아니라 기술·법무·데이터 역량의 질적 고도화가 없으면 수익성을 방어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

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AI가 재편하는 가치사슬 

채권 가치사슬은 "채권 발생 → 금융기관 내부 관리 → 외부 위탁추심 → NPL 매각 → 상각"의 5단계로 흐르며, 

신용정보사의 수익은 회수건당 회수액 × 약정수수료율(통상 20% 내외, IBK기업은행 계약은 역산 11~14%)로 

산출됩니다. 이 가치사슬의 각 단계에서 최근 AI·빅데이터 기술이 급속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미래신용정보-빅밸류는 빅데이터·AI 기반 실시간 부동산 시세조사를 추심 현장에 적용했고, 이는 담보부 채권의 

회수가능액 추정과 경매·공매 타이밍 결정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금감원은 섭테크(SupTech)로 대

부업자 추심 녹취에 음성-텍스트 변환(STT)과 AI 언어분석을 결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 등 불법추심 문구를 

자동 적발하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 섭테크 도입은 감독 당국의 감시 정확도가 수직상승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위임직 추심인의 전화 통화 한 마디까지 사실상 실시간 감독 대상이 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본

점 준법감시·내부감사 직군은 이 변화에 대응해 녹취 기반 자체 감찰 시스템, AI 키워드 필터링, 위반 사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안신용평가도 확산되어 통신·유통·소액결제 정보가 신용부족자(Thin-filer)의 예측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 신용평가는 금융 거래 이력이 없는 청년·주부·프리랜서·자영업 초기창업자를 과소평가해왔는데, 

대안 데이터의 결합은 이들의 신용도를 더 정확하게 판단해 금융 포용성과 시장 확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성

을 가집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025년 7월 XAI(설명가능 AI)를 활용한 신용평가 포럼을 개최하며 투명성·

신뢰성 규범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도입된 자동화평가 설명요구권에 부응하는 업계 자율 규범 형성 

움직임입니다. 본점 기획 직군은 회사의 중장기 디지털 로드맵을 수립할 때 이러한 업계 표준화 움직임을 반드

시 모니터링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은행계와 독립계의 구조적 분기 

업계는 은행·금융지주 계열(KB·신한·우리·IBK·BNK·DGB·아이엠 등)과 독립계(고려·SCI·미래·중앙·세일 등)로 이

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분기는 단순한 지분 구조의 차이가 아니라 영업 전략, 수익 구조, 조직 문화, 평가 체계까

지 근본적으로 다른 두 세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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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는 모회사 캡티브 물량 기반으로 안정성은 높지만 외부 영업이 제한되고, 조직 문화가 보수적이며, 평가 

체계가 "사고 없음·컴플라이언스 무결점"에 가중치가 큽니다. 매출의 30~50%가 모회사 위탁에서 나오기 때문

에 신규 영업의 인센티브가 구조적으로 작고, 대신 모회사 재계약 유지·위·수탁 관계의 장기 안정성이 생존의 열

쇠입니다. 반면 독립계는 전국 영업망과 위임직 인력 확보가 경쟁력이라 상거래·민사채권 시장을 선점하며, 공격

적 영업과 성과급 중심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대신 경기 민감도가 높고 컴플라이언스 사고 1건이 회사 존립에 

직결되는 고위험·고수익 구조입니다. 

2009년 법 개정으로 독립계의 신규 진입은 사실상 봉쇄됐고, 기존 독립계 내 고려신용정보의 독주(12년 연속 1

위)가 고착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 말은 향후에도 독립계 지형도에 큰 변동은 일어나기 어렵고, 오히

려 기존 중소 독립계가 은행계 자회사에 매각·통폐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IBK신용정

보 본점 기획 직군은 이런 업계 재편 시나리오 하에서 M&A·자산 취득·영업권 이전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검토

할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지원자는 신용정보업이 "법령이 곧 상품"인 고강도 규제 산업이라는 점을 내재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산업"이라는 피상적 이해에서 머물지 말고, "규제 자체가 진입장벽이자 경쟁 구도

의 결정변수"라는 구조적 이해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면접에서 "규제를 지키면서 성과를 낸 경험"을 

서사화하되, 개인채무자보호법(2024.10)·마이데이터 2.0(2025.6)·NPL 8조 시장이라는 3대 변수를 언급하며 

IBK신용정보가 어떤 전략적 포지션에 놓여 있는지 구조적으로 읽어낸다는 점을 보여주면 차별화됩니다. 특히 "

은행계 자회사의 캡티브 구조 × 중기·공공 니치 × NPL 신성장"이라는 3각 포지셔닝을 자기 언어로 풀어낼 수 

있다면, 이는 면접관이 보기에 "이 지원자는 업계를 제대로 공부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2장] 경쟁사 지형도와 IBK신용정보의 상대적 위상 

비교 대상 선정 기준 

본 장은 5대 금융그룹 계열 신정사(KB·신한·우리·IBK), 독립계 대표(NICE평가정보·고려신용정보), AMC·NPL 특

화사(MG신용정보)를 비교군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8개 기업은 포트폴리오·모회사 특성·시장 포지션에서 각기 다

른 프로토타입을 대표하며, IBK신용정보가 스스로를 어느 지점에 위치시킬지 판단하는 데 있어 유용한 좌표축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하나신용정보"는 실재하지 않으며, 하나금융그룹은 NPL 전

업사 하나에프앤아이(2025.3Q 시장점유율 17.9%, 업계 3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업계 구조적 특징

입니다. 즉, 하나금융은 추심·조사 중심의 전통적 신용정보사 대신 부실채권 매입·매각·자산관리 중심의 NPL 전

업사로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짰다는 뜻이며, 이는 향후 다른 금융그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분기점입

니다. 지원자가 하나신용정보라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회사별 재무·사업구조 비교 

주요 신용정보사 재무 및 포지션을 살펴보면, NICE평가정보는 매출 4,426억 원·영업이익 815억 원으로 압도

적 1위이며 이는 개인CB 시장 지배력과 코스닥 상장 기업정보 DB 사업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매출 1,679억 원·영업이익 141억 원으로 채권추심 순수업력에서는 독보적인데, 전국 41개 민·상사 사업부서와 

11개 금융·통신·렌털 사업부서를 운영하는 방대한 지점망이 핵심 자산입니다. 

은행계 내에서는 KB신용정보 매출 약 536억 원, 신한신용정보 약 439억 원, 우리신용정보 약 411억 원, 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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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약 343억 원 순이며, IBK신용정보는 5대 금융그룹 계열 내 최하위 규모입니다. 이 규모 차이는 순수

한 경영 역량의 차이가 아니라 모회사의 가계·카드·소비자금융 포트폴리오 크기에 대체로 비례하는 구조적 현상

입니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가계대출·카드 자산에서 압도적이라면 IBK기업은행은 중기 여신 중심이

므로 추심 건수 총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그대로 자회사 매출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MG신용정보는 별도 매출 944억 원이지만 MCI대부 등 연결 기준 2,247억 원 규모로 새마을금고-MG 

AMCO-MG신용정보-MCI대부로 이어지는 NPL 수직계열화가 강점입니다. 이 수직계열화는 NPL 매입부터 추

심·대부·상각까지 그룹 내부에서 완결 처리함으로써 마진 누수를 최소화하는 모델로, 다른 금융그룹들이 벤치마

킹할 가치가 있는 구조입니다. IBK신용정보가 NPL 사업 확대 시 참고할 만한 가장 가까운 국내 모델이기도 합

니다. 

포트폴리오·사업모델 특성 

KB신용정보는 KB국민은행의 방대한 여신·카드자산을 기반으로 하며, 2024년 공인전자문서 서비스(~2027.9 인

증)로 부가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공인전자문서 사업은 추심·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문서의 법적 증거력 

관리라는 점에서 신용정보사의 본업과 상호보완적이며 B2B 수익 다각화의 좋은 사례입니다. KB신용정보는 이를 

통해 모회사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대외 B2B 영업의 디딤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신용정보는 채권추심·신용조사·임대차조사·민원대행의 4대 축이 IBK와 거의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가지며 브

랜드평판 지수에서 2025년 4월 3위까지 상승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유사하다는 점은 오히려 IBK신용정보와 

신한신용정보가 공공 입찰·대외 영업에서 가장 자주 경쟁 구도에 놓이는 관계임을 의미하며, 이는 본점 기획 직

군이 경쟁 정보를 가장 민감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신한의 브랜드평판 상승은 그룹 ESG 

커뮤니케이션과 연계된 자회사 브랜딩의 효과로 해석되며, IBK도 유사한 전략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

다. 

우리신용정보는 1991년 설립된 국내 최초 채권추심 민간사이며 미국 ACA(채권추심업자협회) 정식회원으로 

14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 소재 자회사나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채권 추심 수요에 대응하는 역량이며, 이는 국내 중심의 IBK신용정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입니

다. 다만 글로벌 추심은 건수가 적고 건당 객단가가 크지만 회수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 수익성은 양면적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 매출비중 91.4%, 신용조사 6.4%, 민원대행 2.2%의 채권추심 순수업체로 전국 41개 

민·상사 사업부서 + 11개 금융·통신·렌털 사업부서를 운영합니다. 이 구조는 "한 우물을 깊게 파는" 전형적 단일 

품목 집중 전략으로,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추심 영업에서 지속적 생산성 향상과 위임직 관리 역량을 극

한까지 다듬어 온 결과입니다. IBK신용정보처럼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 참고할 때는 "우리는 왜 다

각화를 선택했는가"를 역으로 되돌아보는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IBK신용정보의 차별적 포지셔닝 

IBK신용정보는 2000년 1월 IBK기업은행-일본 제국데이터뱅크(TDB) 합작으로 설립된 전사적 차별점을 가집니

다. 첫째,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 자회사로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채권추심, 엔젤매칭펀드 사

후관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추심,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협업 등 민간 신정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정책금융 일감이 경상적으로 유입됩니다. 이 공공 일감은 금액 자체는 대형 민간 위탁보다 

작을 수 있으나, 장기성·안정성·정책적 의미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며, 회사의 수익 변동성을 낮추는 

완충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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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본 TDB 기법 기반의 기업신용조사 역량은 한일 무역·거래 관련 중소기업 신용조사에서 희소성을 갖습

니다. TDB는 1900년 설립된 일본 최대 기업신용조사 기관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정교한 기업 DB와 현장 실사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 방법론이 이전된 IBK신용정보의 기업조사 역량은 대일본 수출·수입 계약 리스크 점

검,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실사, 한일 합작 법인 신용평가 등의 특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는 

다른 은행계 자회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역사적 강점입니다. 

셋째, HD현대건설기계 담보물 시가조사, 카드관리센터(여신 연체 상담) 등 건별 객단가가 높은 B2B 특화 용역

으로 2024년 영업이익률 약 6.7%를 확보해 업계 평균 수준의 수익성을 지킵니다. 특히 건설기계·산업설비 담

보물 시가조사는 중장비·특수기계에 대한 시장지식이 필수적인 고진입장벽 업무로, 대형 제조사의 리스·할부 금융 

리스크 관리에 깊숙이 연결됩니다. 이런 B2B 특수 용역은 "작지만 깊은" 수익원으로서 회사의 체력을 만들어냅

니다. 

규모의 한계와 가시성 이슈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채권추심 브랜드평판 지수에서 IBK신용정보는 2024년 11월·2025년 4월 모두 14~15

위로 중하위권입니다. 이는 KB국민·신한·우리 대비 IBK기업은행이 가계금융·카드·소비자금융 포트폴리오가 작고, 

중기 여신은 건당 금액은 크지만 추심 건수 총량이 가계보다 적다는 모회사 특성의 구조적 반영입니다. 브랜드평

판은 일반 소비자 인지도와 연관되므로, B2B 중심인 IBK신용정보가 구조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은 일정 부

분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대외 공공 입찰·신규 기업 고객 확보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며, 본점 기획·홍보 직군이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브랜드 자산입니다. 

MG(AI 자산관리시스템·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신사업), KB(공인전자문서 ISO 인증), 신한(그룹 ESG 플랫폼 연동) 

대비 디지털 신사업 가시성은 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규모와 IT 투자 여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

지만, 동시에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려 이미 검증된 기술·서비스 모델을 효율적으로 벤치마킹·내재화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본점 기획 직군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어떤 디지털 사업에 후발로 진입하고, 어떤 영역은 모회

사·협력사 인프라에 위탁할 것인가"라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 수립입니다. 

최근 6개월 업계 이슈 

2025년 6월 마이데이터 2.0 정식 개시, 2025년 4월 고려신용정보의 M/S 20.4% 확장, 2025년 12월 MG

신용정보의 첫 연매출 1,000억 원 돌파 가시권, 2025년 11월부터 은행 창구 마이데이터 대면 서비스 순차 오

픈, 2026년 3월 하나에프앤아이 업계 3위 진입이 핵심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들을 시계열로 연결해 보면,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가 업계 구도 재편의 집중 시기임이 드러납니다. 특히 NPL 전업사의 약진과 

MG의 AMC 수직계열화 성공, 그리고 마이데이터 2.0을 통한 오프라인 접점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기존 

추심 중심 신정사"와 "AMC·NPL·데이터 중심 신규 강자"의 경쟁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IBK신용정보 관점에서는 2025년 12월 NPL 채권관리 전문(계약)인력 별도 채용 공고와 2026년 IBK기업은행 

채권추심 3년 384억 원 계약 수주(연간 128억 원)가 중대한 시그널입니다. 이는 회사가 NPL 수탁관리를 전략

적 성장축으로 재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본점 기획 직무에서는 NPL 사업 관련 KPI·예산·리스크 프레임 설

계가 단기적으로 핵심 과제가 됩니다. 동시에 384억 원 3년 계약은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장기적으로 안정

화시키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이 계약이 시장 가격 대비 적정한가"라는 외부 검증 압력을 높이는 양면성을 가집

니다. 

은행계 자회사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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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3년 채권추심 입찰에서는 4개사 참여 중 3곳이 예정가의 240~276%를 써내 형식적 경쟁입

찰 논란이 제기됐고, 2026년 입찰은 아이비케이신용정보(1순위, 90%)와 고려신용정보(2순위, 90%) 2곳만 참여

했습니다. "모자관계 자회사가 반복 낙찰되는 폐쇄적 시장"이라는 외부 시각은 공공성·투명성에 대한 향후 감사원

·국회·언론의 감시 강화 압력을 의미하며, 본점 관리 직군에게는 입찰 투명성·문서화·감독 대응 역량이 더 중요해

지는 환경입니다. 

이런 입찰 구조는 단순히 "편법"이 아니라 업계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은행 여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부 위탁할 때 보안·신뢰·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극도로 커지고, 이는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구조를 "관행"으로만 받아들이는 순간 외부 비판에 취약해지므로, 본점 기

획·법무·준법감시 직군은 "공공성·경쟁성·보안성"의 삼중 요건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균형 잡을 것인가라는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 "IBK신용정보가 KB·신한 대비 규모는 작지만 중소기업·공공 수탁·일본 기업조사라는 3개의 니

치에서 어떻게 차별화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전략적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좋은 회사" 예

찬이 아니라 "캡티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공공·고부가 B2B로 수익성 방어 → NPL 수탁관리로 성장축 전환"이

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 전략적 사고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은행계 자회사 입찰 구조의 정당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다면 이는 준법감시·리스크 관리 감수성까지 보여주는 고급 답변이 됩니다. 

 

[3장] IBK신용정보 심층 해부 

설립 배경과 지배구조 

IBK신용정보(주)는 2000년 1월 18일 IBK기업은행과 일본 제국데이터뱅크(TDB)의 합작으로 舊 한일신용정보

㈜로 출범한 후 IBK기업은행 100% 자회사로 재편됐습니다. 본사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0(인호IP빌딩 

11~15층), 자본금 30억 원, 대표이사 서재홍(2025년 기준)입니다. 설립 당시 한일 합작 구조였다는 점은 단순

한 역사적 에피소드가 아니라 일본식 기업조사 방법론의 국내 이식이라는 전략적 설계에 기반한 결정이었고, 지

금까지도 회사의 기업신용조사 DNA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모회사 IBK기업은행의 지분구조(기획재정부 59.5% + 산업은행 7.2% + 수출입은행 1.8% = 국가 지분 68.5%)

가 "국가 → 국책은행 → 100% 자회사"의 2단계 공공자금 구조를 형성하고, 이것이 IBK신용정보의 공공성·감독

강도를 규정합니다. 이 지배구조는 법적으로는 민간 주식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준공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

계를 적용받는다는 의미이며,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감사·기재부 경영평가·금감원 정기검사·모회사 자회사 감사 

등 5중 감시 체계 하에 놓입니다. 본점 관리 직군이 "왜 이렇게 문서화에 집착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으려

면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사후 검증 가능한 상태로 남겨져야 한다는 것이 이 회사 

업무 문화의 제1원칙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4대 축 

회사는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민원사무대행, 임대차조사·자산실사·NPL 사후관리의 4개 축으로 운영됩니다. 이 

네 축은 역사적으로 쌓인 결과이자 리스크 분산·수익원 다각화라는 경영전략의 산물입니다. 

신용조사 부문은 TDB 기법을 활용한 기업신용조사, 담보물 시가조사(HD현대건설기계 등), 해외기업 DB 제공

을 포함합니다. 기업신용조사는 대기업·중견기업이 거래처의 신용도를 점검할 때, 금융기관이 중기 여신을 심사

할 때, M&A 실사 때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수요가 발생하며, 건당 수수료가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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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단가가 높습니다. 담보물 시가조사는 리스·할부 금융의 리스크 관리 핵심 업무로, 시가 변동이 심한 중장비·산

업설비의 회수가능액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일입니다. 

채권추심 부문은 IBK기업은행 위탁채권(2026년 기준 연 2조 607억 원, 채권관리 132만 건·채권추심 5.4만 

건)이 핵심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경남신보·광주신보 등 공공기관 수탁이 부가됩니다. 이 132만 건이라는 

숫자는 매일 3,600건 이상의 채권을 관리한다는 의미이며, 이 중 상당수가 다양한 단계(독촉·방문·소송·가압류·

경매·상각)에 걸쳐 처리되기 때문에 대량·장기·복잡성의 3요소를 모두 갖춘 업무 환경입니다. 본점 기획 직군은 

이 대량 업무의 KPI·오류율·생산성을 수치로 관리해야 합니다. 

민원사무대행은 금융·보험 민원 처리를 위탁 수행하며, 위탁사가 금감원·소비자원에 응답해야 하는 공식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답변 초안 작성, 자료 송부 등을 포함합니다. 이 업무는 위탁사의 평판을 대리 책임지는 역

할이므로 품질 기준이 매우 높고, 본점 준법감시·법무 직군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AMC사업부는 부실채권 자산관리(채권서류·자산 실사, 담보부 NPL 권리분석·처분전략·회수예상, 경매·공매)를 

담당합니다. 이 영역은 기존 추심 업무와 달리 채권 법무·부동산·경매·세무의 복합 지식이 필요하며, 2025년 12

월 NPL 전문인력 계약직 채용은 이 부문 확장의 신호탄입니다. 본점은 이 사업부의 성장 로드맵·KPI·리스크 관

리 프레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재무 현황과 수익성 구조 

2023년 매출 323억 원 → 2024년 약 343억 원(+1.9%), 영업이익 약 23억 원(+37.6%)으로 외형은 완만하

나 수익성 개선 폭이 큽니다. 이는 외형 성장보다 내부 생산성 개선·고수익 용역 비중 확대·비용 통제가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며, 경영관리 직군의 역할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임직원은 약 121명(종합관리직 + 위임직 채권추심인/신용조사인/NPL 계약직 별도)입니다. 종합관리직은 본점·지

점 순환근무 대상인 정규 직원이며, 위임직은 영업·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성과급 기반의 계약 인력입니다. 이 이

중 구조는 업계 표준이며, 정규직 관리자가 위임직의 업무 품질·컴플라이언스를 관리·감독하는 구조가 회사 인력 

운영의 핵심입니다. 본점 인사·교육 직군은 이 이중 구조를 운영·진화시키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수익 구조는 IBK기업은행 위탁 수수료가 절대 비중(3년 384억 원 계약, 연 128억 원 → 전체 매출의 약 

37%)을 차지하며, 공공기관 수탁·B2B 기업신용조사가 이를 보완합니다. 37%라는 단일 고객 집중도는 일반 기

업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재계약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다만 모회사-자회사 관계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면 실질적 리스크는 "재계약 무산"보다는 "수수료율 압박"에 가까우며, 이는 원가 구조 개선과 협상 논리 

개발로 대응해야 합니다. 2024년 영업이익률 약 6.7%는 업계 평균 수준(고려신용정보 8.4%, KB 추정 5~7%)

입니다. 

전략 방향과 중장기 비전 

공식 비전 "고객과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자"(2017.10.20 수립) 아래 "VISION 1~4" 체계로 운영됩니다. VISION 

1은 채권추심에서 자산관리로의 전환, VISION 2는 전문신용조사기관 지위 확보, VISION 3은 기업정보서비스, 

VISION 4는 중소기업 종합정보·경영컨설팅입니다. 

VISION 1의 "자산관리 전환"은 단순 추심에서 NPL 매입·관리·매각 전 주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입니

다. 이는 앞서 살펴본 NPL 시장 8조 원 확대라는 외부 환경 변화와 정확히 맞물리며, 2025년 12월 전문인력 

채용이 실질 행동입니다. VISION 2의 "전문신용조사기관"은 TDB 합작의 뿌리를 현대화해 기업정보 DB·분석 보

고서·리서치 서비스로 외연을 넓히는 방향입니다. VISION 3의 "기업정보서비스"는 VISION 2의 출력물을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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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해 구독·API 기반 수익모델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VISION 4의 "중소기업 종합정보·경영컨설팅"은 가

장 야심찬 단계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경영 자문이라는 신규 사업 영역을 시사합니다. 

2025년 12월 NPL 전문인력 채용은 VISION 1, 2026년 상반기 공채에 IT 개발·인프라 트랙 확대는 디지털 전

환(DT) 실행 의지로 해석됩니다. 본점 기획 직군에 지원하는 사람은 자기소개서·면접에서 이 VISION 1~4 중 어

느 축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지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화 자산 3가지 

첫째, IBK그룹 시너지입니다. 기업은행 여신·캐피탈·저축은행·카드 자회사 네트워크를 통한 그룹 내부 채권 위탁

이 안정적 Baseline을 제공합니다. IBK그룹은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IBK캐피탈·IBK투자증권·IBK저축은행·IBK연

금보험·IBK시스템 등 다수 자회사를 운영하며, 이들이 발생시키는 모든 부실·지연·미수 채권이 잠재적 위탁 물량

입니다. 이 내부 생태계는 회사의 영업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외부 영업 의존도를 줄이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금융 전문성입니다. 기업은행이 축적한 200만 중기 여신 데이터와 신용조사 노하우가 경쟁사 대

비 중기 신용평가에서 희소 역량을 구성합니다. 200만 건이라는 중기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어느 민간 기관도 쉽

게 복제할 수 없는 규모이며, 이 데이터를 활용한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중기 신용 패턴 분석은 대안신용평가 시

장에서 결정적 차별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업무 수행 레코드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준공공 일감이 경상 수익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공공기관 수탁은 한 번 승인받으면 수년간 안정적으로 반복

되며, 컴플라이언스·보안·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 레디(public-ready) 기업"이라는 인증 효과를 갖습니다. 

이 레코드는 향후 신규 공공 입찰 시 평가 가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리스크 요인 4가지 

규제 리스크가 최상위입니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에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추심 횟수·시간·방법 제한, 내부기준 이사회 부의 의무

를 부과하며 외부 위탁 구조와 수수료율에 구조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주일 7회 추심 제한은 기존 추심 생

산성 모델의 전제를 흔들며, 이는 본점 기획이 건당 회수 모델 대신 건당 관리 품질 모델로 KPI를 재설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모회사 의존도 리스크는 매출의 약 37%가 IBK기업은행 단일 위탁에 연결된 점에서 재계약·입찰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경우 타격이 큽니다. 앞서 언급한 형식적 입찰 논란은 외부에서 감사·국정감사 이슈로 점화될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만약 입찰 구조가 전면 재편되면 수수료율·계약 조건에 큰 변동이 예상됩니다. 

디지털 전환 압력은 MG·KB·고려 대비 AI·빅데이터 역량 가시성이 낮은 상태에서 지연 비용을 키웁니다. 금융 

고객사들이 자체 데이터 플랫폼과 AI 기반 심사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단순 추심·조사 용역"의 가격 압박은 

커지는 반면, "데이터 기반 분석·자문"의 부가가치는 상승하는 이중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 변화에 뒤처지면 

캡티브 물량은 유지되더라도 외부 영업·공공 입찰에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평판 리스크는 불법추심 민원 1건이 국회·언론·모회사 평판에 증폭 반영되는 국책은행 자회사 특성의 비대칭 리

스크입니다. 민간 독립계에서는 민원 1건이 회사 내부 이슈로 끝날 수 있지만, IBK신용정보에서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모회사 임원 질책, 언론 1면 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비대칭성이 회사의 보수적 문화를 강화

하는 근본 동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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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공개 정보 + 추론) 

본사는 경영관리부(인사·총무·예산·HR), 기획·전략 계열, 준법감시부(준법감시인 소속), 감사팀, 신용조사사업부, 

채권추심사업부, AMC사업부, IT 부문으로 구성되며, 전국 7개 지점(영등포·구로동·서부·부산·대구·광주·대전) 체계

를 운영합니다. 이 구조는 은행계 신정사의 표준적 조직도와 유사하나, AMC사업부가 별도 운영된다는 점이 최

근 강화된 특징입니다. 

이사회는 상임이사(대표이사 포함) + 사외이사 + 비상임감사 구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위험

관리책임자 의무 선임이 적용됩니다. 모회사 IBK기업은행 전략기획그룹·자회사관리·리스크관리·금융소비자보호그

룹과 직접 연결된 거버넌스 라인을 갖춘 점이 민간 신정사와의 큰 차이입니다. 이 거버넌스 라인은 월간·분기 실

적 보고, 연간 경영평가, 반기 위험관리 점검, 감독기관 검사 대응 연계의 네 가지 축으로 상시 작동하며, 본점 

기획 직군이 이 네 축 모두에 관여합니다. 

채용 시그널로 본 전략 우선순위 

2026년 상·하반기 종합관리직 공채 + 하반기 NPL 계약직 별도 채용 + IT 개발·인프라 직렬 신설의 인력 포트

폴리오는 "NPL 수탁관리 확대 ×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 공공·B2B 업무 질적 고도화"라는 3대 과제로 요

약됩니다. 본점 기획·일반관리 직군의 신규 인력은 이 3대 과제를 지원하는 백오피스 역량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IT 직렬 신설입니다. 이는 회사가 IT를 외부 위탁(IBK시스템 등)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에서 

내재화 쪽으로 일부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본점 기획 직군이 IT 투자계획·시스템 개발 우선순위·외주 vs 내

재화 판단에 더 깊이 개입하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회사의 수익 구조가 "IBK 위탁 + 공공 수탁 + 중기조사"의 3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되, 성장은 NPL·디지털·대안신용평가의 신축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

안정성 코어를 지키면서도 신성장 축(NPL·데이터)에서 기여할 수 있는 후방지원 역량"을 구체적 경험으로 연결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서사입니다. VISION 1~4의 구체적 실행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1~2개 선택해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며, 특히 VISION 1(NPL 확장)과 VISION 3(기업정보서비스 디지털화)은 

신입·경력 공채 모두에서 자주 언급할 만한 축입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공식 인재상 키워드의 해석 

IBK신용정보는 "고객과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자"(2017 비전)를 중심 슬로건으로 삼고, 모회사 IBK기업은행의 

핵심가치 "고객의 행복 / 신뢰와 책임 / 창조적 열정 / 최강의 팀웍"을 준용합니다. 이 4개 키워드는 단순 구호

가 아니라 채용·평가 실무의 해석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고객의 행복"은 위탁기관·채무자의 법적 이익 모두를 존중하는 이중 고객관 제시입니다. 신용정보사의 고객은 

돈을 지불하는 위탁기관(1차 고객)과 추심·조사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정보주체(2차 고객)로 이원화되며, 둘 모두

의 법적 이익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회수 

극대화"가 아니라 "적법·윤리적 회수"라는 제약 하의 최적화가 회사의 미션임을 암시합니다. 

"신뢰와 책임"은 컴플라이언스 무결점 문화의 슬로건화입니다. 여기서 "신뢰"는 위탁기관·감독당국·채무자·모회사 

네 주체 모두에 대한 신뢰이며, "책임"은 업무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설명 가능성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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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는 본점 관리 직군의 모든 문서·보고서·내규가 "추후 감독기관 검사 시 재구성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창조적 열정"은 디지털 전환 수용을 의미합니다. 보수적 조직에서 "창조성"은 혁명적 변화가 아니라 제약 내 점

진적 개선을 뜻하며, 새로운 법·기술·고객 니즈를 받아들이는 학습 태도와 동의어입니다. 지원자가 "혁신적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창조성은 "판을 엎는 사람"이 아니

라 "규정을 지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최강의 팀웍"은 본점-지점-위임직 3층 구조의 조율 역량으로 번역됩니다. 본점은 기획·관리·정책을, 지점은 실

행을, 위임직은 현장을 담당하는 3계층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회사 전체 성과가 나옵니다. 팀웍은 단순한 "사

이좋음"이 아니라 각 층 간의 정보 흐름, 의사결정 속도, 책임 경계의 명확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IBK그룹 문화와 공공성의 각인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기반한 국책은행이며, 국회 국정감사·기재부 경영평가 라인에 직접 종속됩니다. 

이 거버넌스가 자회사에 전이되어 IBK신용정보의 조직문화는 "안정성 + 보수성 + 위계 + 정교함"의 4속성을 

강하게 가집니다. 잡플래닛 리뷰에서도 "공공성 있는 보수적 안정 조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며, 평균 연봉은 약 

5,020만 원대(초봉 3,615만 원)로 은행계 자회사 평균에 부합합니다. 

민간 핀테크의 수평·애자일·실험 문화와는 대척점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원자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민간 핀

테크가 "빠르게 실패하고 배우자"라면, 공기업 계열 신정사는 "느리더라도 실패하지 말자"에 가깝습니다. 이 차

이는 단순히 문화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 강도, 리스크 비용, 신뢰 자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

로 발생하는 합리적 차이입니다. 신용정보사가 한 번 크게 실패하면 회사뿐 아니라 모회사·감독당국·공공 신뢰까

지 동시에 타격을 받으므로, 조심스러움이 곧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회사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존중이 강합니다. 근속 10년·20년을 넘긴 직원들이 축적한 규정·판

례·인맥·위탁기관 관계가 회사의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며, 신입이 이런 문화에 안착하려면 "빨리 인정받으려는 조

급함" 대신 "꾸준히 배우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도메인 인재 특성 ① 컴플라이언스 감수성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에서 가장 결정적 자질은 "법령·감독규정·내규의 준수 자체가 곧 상품"이라는 인식입니다. 

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1일 2회 초과 추심 금지, 야간·새벽 추심 금지, 제3자 고지 금지, 소멸시효 

완성채권 안내 의무 등을 촘촘히 규정하고, 위반 1건이 과태료·영업정지·평판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본점 기획·관리직은 규정을 내규·교육자료·체크리스트·감사지표로 번역하는 "룰 기반 사고"의 달인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독기관이 "1일 2회 초과 추심 금지"라는 규정을 발표하면 본점은 즉시 이 규정을 

(1) 영업매뉴얼에 삽입, (2) 위임직 교육자료 업데이트, (3) 시스템 자동 차단 기능 설계 요구, (4) 감사 체크리스

트 추가, (5)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의 5단계 연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단계가 서로 정합성을 유

지해야 하며, 누락된 단계가 있으면 곧 감사 지적으로 돌아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일단 해보자"가 아닌 "법적·규정상 가능한지부터 확인한다"는 태도가 본능화되어야 합니다. 이

는 단순히 조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쏘고 나중에 조준"하는 방식이 이 업계에서는 회사를 죽이는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서 "규정을 먼저 확인한 경험"을 구체적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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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인재 특성 ② 정확성·보수성·문서화 DNA 

취급 데이터는 연체·소송·재산 정보이고, 숫자 한 자리·법문 한 구절의 오류가 오추심·민원·과태료로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잘못 입력해 100만 원만 회수하면, 이는 회사의 수익 손실일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가 소멸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추후 소송·민원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이는 곧 불법추심이 됩니다. 숫자와 날짜의 정확성이 법적·재무적 의미를 동시에 갖

는 환경입니다. 

문서 한 줄의 실수가 언론보도·국감 이슈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독촉장에 "가족

에게 알리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는 즉시 불법추심이 되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회사 전체 평판 훼

손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서둘러서 실수하는 사람"보다 "느려도 정확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선호됩

니다. 

업계가 선호하는 인재는 "튀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끝까지 검증하는 사람", "기록을 남기고 2차 검토를 요청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성과 평가에서도 반영되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 사고를 내지 않으면서 묵묵

히 업무를 완수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지원자의 자기서사도 실패·도전 이야기보다 "실수 없이 마무리한 프로젝트, 꼼꼼함으로 오류를 잡아낸 경험, 체

크리스트·프로세스를 설계해 재발을 막은 사례"가 도메인 적합도를 더 높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회계 

장부에서 500원 차이를 찾아 이틀간 재검토한 경험"은 이 업계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화이며, 이를 과소평가하

지 말아야 합니다. 

도메인 인재 특성 ③ 장기 고객관계 오리엔테이션 

위탁기관과의 관계는 수년~수십 년 단위입니다. 은행·카드사는 추심 실적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사고 없음"을 

공급사 평가 최우선 항목으로 봅니다. 실제로 대형 금융기관은 위탁 신정사 평가표에 "회수율 20%, 컴플라이언

스 40%, 민원 관리 20%, 시스템 안정성 20%" 수준의 가중치를 매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수율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조금이라도 희생하면 다음 해 재계약에서 탈락합니다. 

단기 매출보다 위탁기관 유지율·사고 Zero·분기 리뷰에서의 신뢰가 본질적 성과지표입니다. 성과 평가도 월간 

숫자보다 연간 재계약 여부에 수렴하며, "관계 기반 영업·관리"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규 고객 확보형 세

일즈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점 기획 직군은 이런 장기 관계를 정기 리뷰 자료·컴플라이언스 리포트·사고 대응 매뉴얼·KPI 대시보드로 뒷받

침하는 역할을 하며, 위탁사의 모든 리뷰 미팅에 본점 기획·컴플라이언스 라인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1회성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 관계 관리"를 보여주는 경험(예: 멘토-멘티, 장기 팀 

프로젝트, 반복 고객 응대 경험)이 유효합니다. 

도메인 인재 특성 ④ 금융 도메인 지식 + 데이터 리터러시 

추심 회수율·연체전이율·시효·NPL 가격을 이해해야 의미 있는 기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점 기획이 NPL 

사업 KPI를 설계할 때 "회수율 15%"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시효 완성 임박 채권 비중"이 몇 퍼센트가 경

고 수준인지, "담보부 vs 무담보부 회수기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모르면 KPI는 무의미해집니다. 이런 도

메인 지식은 입사 후 학습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사 전부터 기초적 용어·개념을 익혀 온 지원자는 면접에서 

차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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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 업계는 단순 추심에서 신용분석·스코어링·컨설팅으로 확장 중이며, SQL·Excel 

Power Query·Python 기초로 200만 건 연체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관리직의 희소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Excel만 잘해도 본점 관리직 역할이 충분했지만, 최근에는 수십만~수백만 건 단위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가 늘어나면서 Excel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SQL로 직접 DB를 조회해 월결산·비용분석·KPI 집계를 수행

할 수 있는 인력이 점점 필수가 되어 갑니다. 

본점 기획·관리가 IT 직렬과 동시 채용되는 것도 이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학부·대학원 수준에서 재무/회계 과목 

+ 데이터분석(ADsP·SQLD) + 금융법규(신용관리사) 조합이 가장 궁합이 좋습니다. 이 3축 조합은 업계에서 "재

무 + 데이터 + 법규"의 T자형 인재로 평가받으며, 장기적으로 본점 기획실장·경영관리부장급으로 성장할 수 있

는 기반이 됩니다. 

도메인 인재 특성 ⑤ 공공성 마인드와 윤리 균형감각 

국책은행 자회사 특성상 영리성만 추구하는 인재는 오히려 리스크로 인식됩니다.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영역(개인 채무, 신용 평가, 사적 정보)이기 때문에 "돈만 벌면 된다"는 마인드는 회사 

자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합니다. 

채권추심은 사회적 낙인이 있는 업이기에, "법적 권리 행사와 동시에 채무자 인권 존중"이라는 윤리 균형감각이 

필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위탁건, 2024년 10월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에서는 특히 이 감각

이 중요합니다. 지원자가 면접에서 "빠른 회수"를 강조하다가 "채무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얕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감점 요인입니다. 오히려 "법적 권리를 엄정히 행사하되,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막지 않는 절차"라는 

균형점을 언급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공공·정책금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단순 "안정적 직장" 이상의 수준)가 면접에서 검증됩니다. IBK기업은행의 

설립 목적, 중소기업 금융의 사회적 의미, 신용회복·채무조정 제도의 철학 등을 최소한으로라도 공부하고 가면 

면접관의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도메인 인재 특성 ⑥ 스트레스 내구성과 감정 분리 능력 

본점 관리직도 지점 순환근무(채용공고 명시)를 거치며 채무자·위임직과의 민감한 커뮤니케이션 현장을 경험합니

다. 지점에서 현장 업무를 경험해야 본점에서의 정책·기획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 순환근무는 회

사의 의도된 인재 양성 경로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격앙된 반응, 위임직의 영업적 고민, 위탁사의 요구 등 다양

한 감정적 상황을 직접 겪습니다. 

본점에서도 민원 대응, 감독기관 검사 수감, 국감 자료 마감 등 고강도 피크가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국

감 시즌(매년 9~10월)에는 모회사 국정감사 연계로 회사 자료 요청이 폭증하며,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압박이 큽니다. 

"사람의 가장 어려운 상황(빚)을 다루는 업"이라는 무게감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분리해 절차대로 처리하는 멘탈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되 절차를 벗어나지 않는 프로페셔널리즘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기업과의 대조 요약 

일반 사기업 관리직이 성장·속도·혁신·수평문화·M/S KPI를 강조한다면, 신용정보업 본점 관리직은 정확성·준법·신

뢰·위계·회수율/컴플라이언스 무결점/위탁유지율 KPI에 방점이 찍힙니다. 외부 감시 또한 일반 기업은 감사·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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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지만 신용정보사는 금감원·개인정보위·국회·모회사의 4중 감시를 받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요약하면, 일반 사기업이 "더 빨리 더 많이"를 추구한다면 신용정보사는 "실수 없이 꾸준히"를 추구합

니다. 업무 속도의 개념 자체가 다르며, 성공의 정의도 다릅니다. 지원자가 이 차이를 모르고 "혁신적 성장을 추

구한다"는 보편형 자기소개로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 지원자는 "혁신·도전·리더십" 키워드로 가득한 보편형 자기소개를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정확

성·책임감·준법성"을 구체적 사건(예: 규정을 만든 경험, 공공성 있는 활동, 실수 없이 마감한 복잡한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조율 경험)으로 증명해야 하며, 모회사 IBK의 "중소기업 금융 공공성"이라는 정체성과 지원자 가치

관의 접점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면 강력한 차별화가 됩니다. 만약 자신의 강점이 "꼼꼼함" 혹은 "문서화"라면 이

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이것이 이 업계에서는 오히려 1급 강점으로 평가받는다는 점

을 기억해야 합니다. 

 

[5장] 직무 분석 — 본점 기획/일반관리 

직무의 핵심 역할 정의 

본점 기획/일반관리 직무는 회사의 경영전략·예산·감독기관 대응(기획축)과 인사·총무·법무·감사·컴플라이언스·리

스크관리(관리축)를 양손잡이로 수행하는 후방지원 코어입니다. 직접 추심·조사라는 "프런트 라인"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프런트 라인이 규정과 원칙 안에서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자원·통제를 제공하는 백본 역할입니

다. 이 관점에서 보면 본점 직군은 "지원부서"가 아니라 "아키텍처 부서"이며,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

직일지를 설계하는 중추입니다. 

채용공고는 "본점 근무 시: 기획, 일반관리 →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업무 기획, 법무, 경영", "지점 근무 시: 여

신 신용조사서 분석·채권관리·NPL 자산관리"로 본점-지점 순환근무를 명시합니다. 순환근무는 단순한 인사 관리 

기법이 아니라 본점 기획의 현실성·지점 실행력·위임직 관리 감수성을 모두 갖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장치이며, 

입사 후 수년 내 한 번은 반드시 거치게 될 과정입니다. 이 순환근무에 대한 태도가 자기소개서·면접에서 간접적

으로 점검됩니다. 

직접 추심·조사 행위는 별도 "신용조사인/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수행하므로(신용정보법 제27조), 종합관리직

은 기획·관리·심사 레이어에 배치된다는 점이 직무의 본질입니다. 지원자 중에는 "나는 현장 영업을 잘할 것 같은

데 본점 기획이 맞을까"라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IBK신용정보 종합관리직은 현장 영업이 아니라 현장을 기

획·관리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영전략·경영기획 업무 블록 

중장기(3~5년) 전략 로드맵과 연간 사업계획을 VISION 1~4에 맞춰 수립하고, 모회사 그룹 중장기 전략(디지털 

전환·중기 지원·ESG)과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구체적 산출물은 전사 KPI 카드(매출·영업이익·회수율·고객사 유지

율·감사결함 0건), 사업본부별 목표 배분, 반기·분기 실적 점검(차이분석·시정조치 권고)입니다. 

경영기획 업무의 본질은 "숫자로 말하기"입니다. 전략 워크숍에서 아무리 번지르르한 비전을 내놓아도 KPI로 번

역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으면 평가되지 않으며, 평가되지 않으면 다음 주기에 예산 배정에서 

밀려납니다. 본점 기획은 이 KPI 번역의 중추로, 모회사 경영평가 체계(공공기관 준용)와 회사 내부 평가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일을 매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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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경영기획 직무 JD가 포함하는 "경영목표 달성 지원, 기부금·출자회사·국정감사·이사회 안건·의사록"

의 축소판이 자회사 기획팀의 업무 스펙트럼입니다. 이사회 안건 작성은 특히 중요한 업무로, 각 안건은 법적 효

력을 가진 회사 의사결정의 공식 기록이 되므로 한 문장 한 문장의 법적·재무적 함의를 따져 작성해야 합니다. 

신입 관리직이 처음 이사회 안건 초안을 작성할 때는 선배의 지도 하에 반복 수정을 거치며 배우게 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예산·실적관리·원가분석 업무 블록 

매년 10~12월 차년도 예산 편성이 최대 이벤트입니다. 인건비·판관비·IT 투자·지점 임차료·법률비용·외주비(위임

직 수수료)를 집계해 이사회·모회사 승인을 거치고, 월별 집행 실적을 추적합니다. 예산 편성은 단순한 숫자 입

력 작업이 아니라 사업본부 간 자원 배분의 정치 + 재무 원칙 + 모회사 가이드라인 준수가 교차하는 고도의 조

율 활동입니다. 

월결산-경영진 보고-variance 분석-개선과제 도출의 월간 루틴이 반복되며, 위탁기관별·채권유형별(은행·카드·공

공·NPL) 수익성 분석이 핵심 과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수익이 전월 대비 감소했다면 그 원인이 위탁 물

량 감소인지, 회수율 하락인지, 수수료율 재협상인지, 위임직 이탈인지, 시스템 장애인지 등을 분해해 근본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 분석이 다음 달 개선과제로 연결됩니다. 

Excel 피벗·Power Query·기초 SQL이 실무 생산성을 결정합니다. 특히 월결산 시즌에는 수백만 건의 추심 이

력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로 집계해야 하며, Excel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SQL이나 Power Query

를 활용할 수 있는 관리직은 같은 시간에 3배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곧 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IR·공시·감독기관 대응 업무 블록 

상장사는 아니나 100% 모회사·금감원·금융위 감독 대상입니다. 이는 "공시 의무는 작지만 감독 요구는 크다"는 

독특한 상황을 만들며, 일반 상장사보다 더 세밀한 문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1) 매분기/반기 결산자료 취합·모회사 IR팀 송부는 모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필수 프로세스이며, 자회

사 결산 지연이 곧 모회사 공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간 준수가 엄격합니다. (2) 금감원 업무보고서·신용

정보업 감독규정상 정기보고는 신용정보업 허가의 조건이며, 누락·오류 시 시정명령·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한

국신용정보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집중 관련 보고는 국가 단위 신용정보 집중 체계의 일부로 운영됩니다. 

(4) IBK기업은행 국정감사 연계 자료제출 대응은 매년 9~10월에 집중되며,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31일자 제26기 결산공고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 대표적 산출물이며, 이 시즌 업무 강도가 연

중 피크입니다. 결산공고는 상장사의 공시만큼 형식적 엄격성이 적용되며, 공시 전 외부감사인 감사·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칩니다. 

홍보·CSR·윤리경영 블록 

홍보 기획은 언론대응보다 채무자·민원인 대상 법정 공시물(처리절차·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소멸시효 안내·추심

착수 예정통지) 정기 업데이트가 중심입니다. 이 법정 공시물은 홈페이지·영업점·서면 발송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게 제공되어야 하며, 법 개정 시 즉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감독 지적 사항이 됩니다. 

IBK행복나눔재단 연계 신용회복 지원·취약계층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이런 CSR 활동은 단순한 선행

이 아니라 국책은행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모회사 경영평가의 ESG 항목에 연결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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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5년 12월 다솜의집·좋은집 2,000만 원 후원과 같은 지역 상생 활동이 대표 사례이며, 이런 활동은 회사 

홈페이지·보도자료·IBK그룹 통합 ESG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윤리경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내부 윤리강령·신고채널·위반 제재·정기 교육이 모두 갖춰진 운영 시스템입니

다. 본점 기획·준법감시는 이 시스템의 설계·운영을 책임지며, 특히 위임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윤리교육을 정

기 이수하도록 관리합니다. 

인사·총무 업무 블록 

HR은 상·하반기 종합관리직 공채, NPL 전문계약직·위임직 상시 채용, 인사평가(MBO/KPI), 교육(IBK금융그룹 

연수원 + 신용정보협회 신용관리사·의무교육), 노무, 복리후생을 담당합니다. 위임직 추심인 관리(등록·갱신·교육·

금융위 등록·협회 보수교육)는 일반 HR과 구별되는 특수 업무입니다. 

위임직 관리는 특히 중요한 영역으로, 위임직은 법적으로는 개별 사업자이지만 회사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

는 "준직원"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는 위임직의 컴플라이언스·교육·성과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

용정보협회의 위임직 추심인 등록·보수교육 관리, 위반 시 등록 취소 대응, 이탈자 사후 정리 등이 HR의 중요한 

루틴 업무입니다. 

총무는 본사(테헤란로 230)와 7개 지점의 임차·인테리어·자산·차량·의전을 책임지며, 국가계약법에 준하는 일반

경쟁 입찰로 구매·공사 발주가 이뤄져 2025.11 지점 이전 인테리어 입찰, 2026.4 AMC사업부 복합기 렌탈 입찰 

등 실제 공시가 게시됩니다. 이는 회사가 법적으로는 민간 주식회사이지만 공공 입찰의 투명성 원칙을 스스로 적

용하는 준공공적 운영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지원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면접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도"를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법무·감사·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 블록 

법무는 위·수탁 계약 검토, 채권추심 소송 관리(지급명령, 채권양수도, 사해행위취소, 개인회생·파산 대응, 채무부

존재확인 방어), 사내 규정 제·개정을 수행하고 해외채권 관련 해외 법무법인과 협업합니다. 특히 채권추심 과정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 유형에 대한 체계적 대응 능력이 법무의 핵심 역량이며, 매년 수백~수천 건의 법적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감사는 지점 월·분기 업무감사, 위임직 업무감찰(불법추심 여부), 회계감사, 금감원 종합·부문검사 대응을 담당합

니다. 내부감사는 회사의 "자가검진"이며, 외부 감독기관 검사보다 먼저 문제를 발견해 시정하는 것이 핵심 기능

입니다. 감사팀이 부실하면 외부 검사에서 대량 지적을 받고, 이는 곧 모회사·감독기관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집

니다.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하에서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채

권추심법·특금법 준수 프로세스를 구축·점검합니다.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며, 회사의 

법규 준수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리스크관리는 운영·컴플라이언스·평판 리스크를 KRI(Key Risk Indicator)로 계량하고,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및 BCP 매뉴얼을 운영합니다. KRI는 예를 들어 "월간 민원 건수", "1일 2회 초과 추심 감지 건수", "개인정

보 조회 이상징후 건수", "위임직 이탈률" 등으로 구성되며, 임계치 초과 시 즉시 대응 절차가 가동됩니다. 

이해관계자 맵 

내부는 IBK기업은행 전략기획·자회사관리·리스크관리·금소보호그룹, IBK캐피탈·IBK투자증권·IBK시스템 등 그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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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영업본부·7개 지점·위임직·노조입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관리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정보 흐름, 의사결

정 계층, 책임 경계를 모두 고려한 구조적 조율입니다. 모회사 전략기획과는 월간 실적·연간 목표·전략 정합성을, 

자회사관리는 거버넌스·인사·감사를, 리스크관리는 KRI·사고 대응을, 금소보호그룹은 민원·소비자보호를 각각 접

점으로 갖습니다. 

외부 감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감사원·기재부입니다. 이 6주체

가 회사를 감시하는 눈이며, 본점 기획·준법감시·법무는 각 주체에 대한 대응 창구를 평상시부터 관리합니다. 감

독기관 검사·정기보고·국정감사 자료제출 등이 주요 접점입니다. 

외부 협회는 한국신용정보협회(법정 협회, 신용관리사 운영), 경쟁사 KB·신한·우리·고려·NICE·SCI입니다. 협회는 

업계 공통의 규범·교육·위임직 관리 플랫폼이며, 회사는 협회 이사회·분과위원회에 임원을 파견해 업계 이슈에 공

동 대응합니다. 

거래처는 IBK기업은행(최대 위탁), 카드·캐피탈·저축은행·보험사, 공공기관(KAMCO·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

·HUG·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동화 SPC, 해외 파트너(베트남 LPN Law Office 등)입니다. 각 거래처는 정기 리

뷰 미팅·계약 갱신·신규 입찰의 주기로 관리됩니다. 

채무자·신용정보주체는 "관리 대상"과 "보호 대상"의 이중적 존재로, 법적 보호 의무가 따릅니다. 이 이중성이 신

용정보업의 가장 독특한 윤리적 특성이며, 회사의 모든 업무가 법적 권리 행사와 인권 보호의 균형 위에 놓입니

다. 

요구 역량 스택 

하드스킬은 재무·회계 기초(예산·월결산·변동분석), Excel 고급·PPT·기초 SQL, 신용정보법·채권추심법·개인정보보

호법 기본 이해, 금감원 가이드라인·금융회사 지배구조법·특금법 감각, 문서작성(기안·품의·내규) 및 국가계약법 

준용 입찰 이해입니다. 하드스킬은 입사 후 학습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입사 전에 기초 지식을 갖추

고 있으면 초기 적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소프트스킬은 꼼꼼함·정확성(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직결), 문서·보고 커뮤니케이션, 영업-준법 간 이해관계자 조율, 

공공성·윤리성, 스트레스 내구성, 학습 민첩성(법령 잦은 개정)입니다. 소프트스킬은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므

로 채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증되는 영역입니다. 

우대 자격증은 국가공인 신용관리사(신용정보협회, 금융위 공인 제2022-4호), 재경관리사, 신용분석사(CCA)·여

신심사역·CRA, AFPK, CIA·CAMS, ADsP·SQLD 등입니다. 신용관리사는 업계 전용 자격증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으며, 입사 후에도 주기적 보수교육이 진행됩니다. 재경관리사는 재무 역량, ADsP·SQLD는 데이터 역량, 

CIA·CAMS는 내부감사·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증명합니다. 

KPI 추론과 평가 포인트 

기획팀 KPI는 예산 준수율(±3%), 사업계획 달성률, 신규 위·수탁 수주 건수, 모회사 경영평가 등급(B 이상), 이

사회 안건 적시성입니다. 이 중 모회사 경영평가 등급은 회사 전체의 성과급·인사 평가에 직결되는 최우선 KPI

로, 본점 기획은 이를 관리하는 실무적 책임을 집니다. 

인사·총무 KPI는 인력 유지율(85%+), 채용 리드타임(60일),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 100%, 입찰 원가 절감률, 

산재 0건입니다.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 100%는 타협 불가 기준으로, 1인이라도 누락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산재 0건은 지점·위임직의 현장 안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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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컴플라이언스 KPI는 감독기관 제재 0건(과태료·영업정지·기관경고), 내부감사 지적 시정률 100%, 불

법추심 민원 감소율, 소송 승소율, 개인정보 유출 0건입니다. "0건" KPI가 다수 포함된 것은 컴플라이언스 영역

의 특성을 보여주며, 한 번의 위반이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 때문에 "위반이 없음"이 정상 상태이자 KPI

가 되는 것입니다. 

리스크관리 KPI는 KRI 임계치 초과 대응 리드타임, BCP 모의훈련 연 1회 이상입니다. BCP(Business 

Continuity Plan)는 대규모 재해·시스템 장애 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계획이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의무 

사항입니다. 

대표 업무 시나리오 — 일일 워크플로우 

본점 경영관리부 대리 기준으로 하루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08:50 그룹웨어·모회사 공문 확인에서 출근 루틴이 

시작됩니다. 모회사로부터 내려온 공문·가이드라인·보고 요청을 확인하고, 긴급한 건이 있으면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09:00 스탠드업 미팅에서 부서 내 당일 우선순위(이사회 안건 마감, 금감원 자료제출 마감, 예산 변

경 품의)를 공유합니다. 

09:30~11:30는 예산 집행 모니터링·판관비 변동분석의 집중 업무 시간입니다. 전일·전주 집행액을 확인하고 예

산 대비 이상 증가 항목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비용이 전월 대비 30% 증가했다면 그 원인을 법무팀에 

조회해 특정 대형 소송 때문인지, 경상적 증가인지 파악합니다. 11:30 신용정보협회 규정 개정 공지 수신 시에는 

준법감시부와 법무팀에 즉시 공유해 사내 규정 반영 일정을 합의합니다. 

점심 후 13:30~15:00는 지점 문의 대응 시간으로, 임차 갱신·체크리스트 질의·업무 매뉴얼 문의 등을 처리합니

다. 15:00~17:00는 차주 이사회 안건 초안 작성에 할애되며, 안건별 배경·쟁점·결정 요청사항을 구조화된 형식으

로 기술합니다. 17:30 민원 동향 공유에서 당일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집계해 공유하며, 특히 1일 2회 추심 

한도 초과 건 같은 컴플라이언스 의심 사례는 즉시 준법감시·감사팀에 에스컬레이션합니다. 18:00 ToDo 재정리

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대표 업무 시나리오 — 월간 워크플로우 

월 1~5일은 전월 월결산 집중 기간입니다. 부서별 비용·수수료 회수액을 대사하고 차이분석을 수행해 재무팀·사

업본부와 이견을 조율합니다. 7~10일에 월간 실적 보고서를 모회사에 송부하며, 이 보고서는 모회사 자회사관리

의 자회사 성과 대시보드에 반영됩니다. 

15일 정기 이사회/경영회의 안건·의사록 작성이 중요 이벤트로, 안건의 법적 완결성·의사결정의 타당성·의사록의 

정확성을 모두 책임집니다. 20일 내부감사 월간 점검(지점 샘플)과 준법감시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25일 익월 예

산 집행계획·입찰 발주 스케줄을 확정합니다. 말일에 민원·소송 월간 집계·KRI 임계치 점검을 통해 월간 사이클

을 마감하고, 임계치 초과 항목은 다음 달 개선과제로 이관합니다. 

대표 업무 시나리오 — 연간 워크플로우 

1월 전년 실적 잠정 마감과 신년 경영방침 수립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2~3월은 외부감사 수감·주주총회(IBK기

업은행 1인 주주)·결산공고·경영평가 자료 제출이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고강도 시기로, 재무팀·법무팀·기획팀이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4~5월 상반기 공채 운영이 인사팀의 핵심 과업이며, 서류전형·필기·면접·채용 검토의 전 단계를 관리합니다. 6월 

반기 목표 점검·금감원 반기보고로 상반기를 마감합니다. 7~8월 하반기 공채와 국정감사 준비(IBK 피감 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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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는 시기로, 본점 모든 팀이 자료 작성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9~10월 금감원 정기검사 수감·연차 내부감사가 진행되며, 이는 연중 가장 집중적인 외부·내부 감시 시즌입니다. 

10~12월 차년도 사업계획·예산 수립이 연중 최대 이벤트로, 전 부서가 차년도 목표·자원 배분에 몰입합니다. 12

월 윤리·컴플라이언스 연말 점검·성과급 산정·조직개편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 체제를 세팅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본점 기획/일반관리 직무는 "조용히 전체를 지탱하는 엔진룸"입니다. 지원자는 자기소

개서·면접에서 ① 구체적 수치·문서·프로세스를 다뤄본 경험(예산, 월결산, 데이터 분석, 규정 제정), ② 법규·규정

을 해석·적용한 경험(학내 감사, 공모전 컴플라이언스, 인턴 시 내부통제), ③ 다수 이해관계자를 조율한 경험(팀 

프로젝트 조율자 역할)을 반드시 서사화해야 합니다. 추상적 "기여하고 싶다"가 아니라 "예산 시즌에는 어떤 산

출물을 만들고, 금감원 검사 시즌에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직무 운영 이해도를 보여주는 순간 차별화가 완성

됩니다. 더 나아가 "본점-지점 순환근무를 어떻게 활용해 경력 경로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비전까지 제

시할 수 있다면 이는 장기 성장 의지까지 어필하는 고급 답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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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ETV — MG신용정보 매출 1,000억 돌파 보도

(2025.12) —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207295 

24. 내외일보 — IBK신용정보 2025.12 취약계층 후

원 — https://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1037 

25. 인사이트코리아 — 하나에프앤아이 100% 자회사

화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94 

26. IBK신용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bkcredit.co.kr/ 

27. IBK신용정보 —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

시 — https://www.ibkcredit.co.kr/popup/popup_conjugate.asp 

28. IBK기업은행 — 경영기획·경영관리 직무 소

개 — https://ibk.incruit.com/recruiter/duty_introduce.html 

https://kpmg.com/kr/ko/home/media/press-releases/2025/04/press-release-10.html
https://kpmg.com/kr/ko/home/media/press-releases/2025/04/press-release-10.html
https://file.alphasquare.co.kr/media/pdfs/company-report/%ED%95%98%EC%9D%B420220419%EA%B3%A0%EB%A0%A4%EC%8B%A0%EC%9A%A9%EC%A0%95%EB%B3%B4.pdf
https://file.alphasquare.co.kr/media/pdfs/company-report/%ED%95%98%EC%9D%B420220419%EA%B3%A0%EB%A0%A4%EC%8B%A0%EC%9A%A9%EC%A0%95%EB%B3%B4.pdf
https://ssl.pstatic.net/imgstock/upload/research/company/1693786703424.pdf
https://www.jodal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40316381159946a663fbf34_18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5040316381159946a663fbf34_18
https://m.ddaily.co.kr/page/view/2024040416465090630
http://www.dat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16
https://www.mt.co.kr/future/2024/10/15/2024101417543470448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DS1IDYH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73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207295
https://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1037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94
https://www.ibkcredit.co.kr/
https://www.ibkcredit.co.kr/popup/popup_conjugate.asp
https://ibk.incruit.com/recruiter/duty_introdu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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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BK기업은행 — 핵심가치 페이지 — https://ibk.incruit.com/intro/ibk_core.html 

30. 자소설닷컴 — IBK신용정보 채용공고(103611) — https://jasoseol.com/recruit/103611 

31. 링커리어 — IBK신용정보 2026 상반기 종합관리직 공고 — https://linkareer.com/activity/276916 

32. 인크루트 — IBK신용정보 기업정보 — https://www.incruit.com/company/19021789/ 

33. 캐치 — IBK신용정보 기업정보·재무 — https://www.catch.co.kr/Comp/CompSummary/129183 

34. 잡플래닛 — IBK신용정보 연봉·리뷰 —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145909/salaries/ 

https://ibk.incruit.com/intro/ibk_core.html
https://jasoseol.com/recruit/103611
https://linkareer.com/activity/276916
https://www.incruit.com/company/19021789/
https://www.catch.co.kr/Comp/CompSummary/129183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145909/salaries/

